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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패션에서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피 표현을 개념 미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주요 개념인 타이포그래피와 개념 미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개념 미술의 표현 특징인 레디
메이드(ready-made), 자료 형식(documentation), 개입(intervention), 언어를 분석의 틀로 패션 타이포그래피에 적
용하였다. 결과 레디메이드는 타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을 차용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자료 형식은 제품
에 동어 반복적 혹은 모순적 텍스트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개입은 맥락적으로 무관한 브랜드의 시각 아이덴티
티를 차용할 때 더욱 복잡한 층위의 의미를 발생시키며 나타난다. 언어는 환경, 윤리적 소비, 젠더 문제 등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의 도구로 사용된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 디자인에서 타이포그래피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자 사회적 발언의 매체가 될 수 있으며 흥미로운 시각 표현 방식이자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개념미술, 패션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안티 패션,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ypographic expressions used in recent fashion trends from the 
perspective of conceptual art and thus identify a variety of meanings. Towards this e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re made vis-à-vis the main concepts of research, such as typography and conceptual 
art, and the ready-made, documentation, intervention and language, which are the expressive features 
of conceptual art, were applied to fashion typography as analytical frame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ady-made appears in a way that borrows or transforms the visual identity of other 
brands, and documentation is utilized in a way that lays tautological or contradictory texts together. 
Intervention arises, while leading to more complex layers of meaning when borrowing the visual 
identity of the brand, which is conceptually irrelevant. The language is expressed as statements about 
contemporary social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ethical consumption and gender 
problem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in fashion design, typography 
serves as an effective marketing tool and a medium of social statements. Moreover, it can expand into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new meanings as a novel way of visu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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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패션은 본질적으로 의사소통과 연관되어 있으며, 패션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인 그래픽 디자인은 이러
한 전달적 기능이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돕는다. 특히 문자, 언어를 재료로 다루는 타이포그래
피(typography)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하
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활판 인쇄
술에서 출발한 개념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영역을 넓
혀왔으며 패션에서는 브랜드 로고, 슬로건, 이미지로 사
용되며 꾸준히 접점을 만들어왔다. 최근 패션 소비자층의 
변화, 미니멀리즘에 대한 반감, 스트리트 패션과 서브 컬
쳐에 대한 영향으로 그래픽을 사용하는데 비교적 보수적
인 태도를 취해온 하이 패션(high fashion) 브랜드 역시 
글자와 텍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으며, 방식 또
한 눈에 띠게 다양화되었다. 하이 패션은 보편화되기 이
전의 창작적, 독점적 디자인으로 대중에 확산될 때 생명
력을 상실하는 개념이지만[1] 스트리트 브랜드의 운영 방
식과 판매 전략, 시각적인 전략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발표하는 등, 이들 간의 경계
는 더욱 모호해지는 추세이며 그래픽 요소의 사용은 증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로고의 활용은 두드러
지는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 최대 패션 검색 엔진 
리스트(Lyst)가 매해 발표하는 트렌드 키워드로 2016, 
2017년 로고를 꼽았으며 2016년의 경우 로고 관련 아이
템 판매가 64% 증가했다고 밝혔다[2]. 

한편 개념 미술은 기존의 미술이 추구한 물질성에서 
벗어나 의미와 개념을 추구하는 양식으로 텍스트가 중요
한 소재로 등장한다. 텍스트를 주된 시각 재료로 다룬다
는 점에서 타이포그래피는 필연적으로 개념 미술의 표현
적 형식으로 채택된다. 또한 패션은 동시대 문화와 예술
에서 많은 영감과 영향을 받아왔으며 현재 영향력 있는 
패션 디자이너로 평가되는 버질 아블로(Virgil Abloh)는 
2017년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강연을 통해 뒤샹과 레디
메이드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3].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의 일부가 개념 미술의 형식/방법
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진행된다. 

패션 디자인 분야의 타이포그래피 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현대 패션의 유형에 관
한 연구[4], 미적 가치와 특성에 관한 연구[5-7]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8]가 있다. 
본 연구는 개념 미술의 방법론을 고찰 대상인 ‘패션 디자
인에서 활용되는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양태에 적용해 비

교 분석하고, 패션이라는 매체에 적용된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타이포그래피와 개념 미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 개념 미술의 특징이 
어떻게 타이포그래피를 매개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현
대 패션 디자인에서 타이포그래피 활용 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 작품 이미지와 관련 텍스트를 수집한다. 구
체적으로는 패션 하우스의 프레타포르테(prêt-à-porter)자
료와 타이포그래피, 슬로건, 로고를 키워드로 한 기사 검
색, 글자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패션 디자이너인 
버질 아블로의 강연, 인터뷰, 저술 등을 연구 자료로 활용
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를 고찰하
는 데 있어 개념 미술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시
사점을 제시하고 타이포그래피의 역할과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의의를 둔다. 

2. 타이포그래피와 패션디자인 

2.1 타이포그래피의 정의 
타이포그래피는 “글자 형태를 다루거나 글자를 사용

하여 디자인하는 기술과 그 표현”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활자를 다루는 활판 인쇄술을 뜻했으나 오늘날에는 글자
디자인, 레터링, 캘리그래피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
된다[9]. 문자를 표현하는 타이포그래피는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데 이는 가독성
과 텍스트의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둔 기능주의 타이포그
래피와 문자의 이미지성을 추구하는 표현적, 실험적 타이
포그래피로 연결된다.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은 문자, 텍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전달자의 의도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문자라는 재료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조직됨으로써 극
대화된다. 모홀리-나기(Moholy-Nagy)는 “타이포그래피
는 하나의 전달 수단이다.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형태를 
가진 명료한 전달 수단이어야 하고 그 명료함은 특히 강
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시 시대의 그림 글자
에 대응하는 오늘날 글자의 본질이기 떄문이다.”[10]라고 
글자와 그것을 다루는 타이포그래피의 일차적 목적과 임
무를 기능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관점은 얀 치홀
트(Jan Tschichold)의 신 타이포그래피와 국제 타이포
그래피 양식의 토대를 이룬다. 신 타이포그래피에서 치홀
트는 목적에 맞는 활자의 선택, 절제된 활자 가족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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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 실용적인 왼끝 맞추기 배열, 장식성이 배제된 양
식을 추구했으며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른 측면에서 문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 아
니라 그 자체로 형태를 가진 시각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확대나 축소, 변형, 중첩, 배치, 여백, 질감 등을 통해 시
각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1980
년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 실험 
타이포그래피는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에서 탈피해 글자
의 이미지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글자를 변형, 해체하고 
극단적인 경우 가독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하
기도 한다.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는 “타이포
그래피는 시각 해석에 의한 언어 전달이다. 읽기만 하는 
타이포그래피란 있을 수 없다. 인쇄된 메시지는 모두 시
각적이다. 오늘날의 타이포그래피란 표현하는 타이포그
래피다.”[11]라고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미지로서의 타이포그래피는 디지털 기술의 발
전과 함께 가속화,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글자의 
변형과 해체, 중첩 등을 사용한 자유로운 표현 실험은 타
이포그래피가 메시지의 전달자에서 메시지 자체를 만들
어낼 수 있는 창작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옮겨가게 만들
었다.

2.2 패션디자인에서의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디자인은 라벨의 도입으로 패션에 등장했다. 

최초의 쿠튀르인 찰스 프레드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가 1858년 브랜드를 설립할 때 고유의 라벨을 
만들었으며,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은 통합
적인 시각 스타일을 패션 브랜드에 적용한 것으로 평가
된다. 샤넬과 동시대 인물인 장 파투(Jean Patou)는 자
신의 이름을 딴 JP 모노그램을 의류에 최초로 활용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964년 앤디 워홀(Andy Warhol)은 
브릴로 상자 드레스(Brillo Box Dress)를 발표했으며, 
1980년 이브 생 로랑(Yves Saint-Laurent)은 문자의 
시각적 속성을 활용한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의 시를 컬렉션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대중문화와 일상생활에 등장하는 광고, 만화, 제품의 이
미지를 미술의 소재로 사용한 팝 아트는 패턴과 색채, 레
터링, 상표의 사용이 패션에 확대되는데 기여한다[12]. 

선행 연구들에서 현대 패션의 타이포그래피의 유형은 
용어 사용이나 분류의 세분화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Table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즉, 브랜드 이
미지 상승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사회적 슬로건, 이미지, 
유희적 표현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가 공통적으로 언급된

다. 1)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위한 타이포그래피는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되는 것을 말한다. 브랜드 로고로 대표되며 글자체의 선
택, 간격, 기울기나 배치 등을 통해 조형적인 독창성을 확
보하게 된다. 2)사회적 슬로건은 정체성과 가치관을 공유
하는 집단이 타집단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타이포그래
피를 통해 사회, 문화에 대한 비판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
기 위해 사용된다.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활용보다는 기
능적 활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반면 이미지로서의 
사용은 문자의 이미지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문자 모티브
나 패션처럼 읽히는 문자로 작동하기보다 문자 그 자체
가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4)유희적 표현은 
유머와 위트, 풍자를 표현한 것으로 텍스트의 내용 자체
나 함께 제시된 이미지와의 충돌 혹은 옷을 입고 있는 주
체와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 이를 앞서 
논의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의 관
계로 살펴본다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즉, 이미지로
서의 타이포그래피를 제외한다면 주된 기능은 언어적 기
능이며 표현적, 조형적 기능은 2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ypography in fashion Primary 
function

Secondary
function

A tool of marketing Linguistic Aesthetic 

Slogan of subculture Linguistic Aesthetic 

Verbal fun Linguistic Aesthetic 

Image Aesthetic Linguistic

Table 1. Typography features in fashion  

3. 개념미술 

개념미술(Conceptual Art)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된 시기는 솔 르윗(Sol LeWitt)이 「개념미술에 대한 
단편」을 발표한 1967년경으로 알려졌으나 주요한 개념
은 50여 년 전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레디
메이드(ready-made)부터 등장한 것으로 본다. 개념미
술이라는 용어에서도 짐작되듯이 기존의 미술이 형태나 
재료, 색채로 구성되는 것에 반해 의미나 개념 그 자체가 
재료인 미술을 의미한다. 개념미술을 정확하게 범주화하
고 구분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네 가지 형식은 ‘레디메이드’, ‘개입(intervention)’, ‘자료 
형식(documentation)’, ‘언어’를 들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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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레디메이드 
뒤샹이 고안한 용어로 일상적 사물, 이미 만들어진 기

성품을 선택하고 재명명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
여하는 것을 말한다. 레디메이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가
장 잘 알려진 것은 뒤샹의 Fig. 1 <샘(Fountain)>일 것
이다. 그는 ‘R Mutt’라고 서명한 소변기를 1917년 뉴욕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 출품해 예술가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소변기가 미술품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한다. 또한 
Fig. 2 <L.H.O.O.Q.>에서 모나리자의 복제품이 미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Fig. 1. Fountain(1917)      Fig. 2. L.H.O.O.Q.(1919)

3.2 자료 형식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의 Fig. 3 <세 개의 의자

(One and Three Chairs)>가 대표적으로 실제 의자, 의
자를 찍은 사진, 의자의 사전적 정의로 구성되었다. 동어 
반복적인 이 작품은 실제 대상과 이것을 시각적, 언어적
으로 재현한 방식을 나란히 두고 미술과 재현의 관계, 미
술의 정의를 묻는다. 

Fig. 3. One and Three Chairs(1965)

3.3 개입 
작가가 선택한 이미지, 오브제 또는 텍스트가 특정 문

맥에 위치하게 되면서 상황에 따른 의미나 관념을 발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빅터 버긴(Victor Burgin)은 Fig. 
4와 같이 우연히 발견한 남녀 사진에 「이코노미스트」지

에서 찾은 문장 “당신에게 소유는 무슨 의미인가?”를 배
치하고 하단에는 “인구의 7퍼센트가 84퍼센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썼다. 버긴은 특히 사진과 텍
스트와의 관계를 활용해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였는데 형식적으로는 광고적 전략을 활용하
였다. <소유(Possess)>에서 사진과 텍스트를 이질적으로 
조합하고 포스터 형식을 사용해 거리에 전시함으로써 사
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개입의 예로 본다. 

Fig. 4. Possess(1976)

3.4 언어 
미술의 물리적인 면을 벗어나 의미를 재료로 삼는 개

념 미술이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은 언어이므로 많은 개
념 미술 작품에서 언어의 적극적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개념 미술가이자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제니 홀저(Jenny Holzer)는 텍스트를 재료 삼아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홀저는 1977년 Fig. 5 <진부한 문
구들(Truisms)> 연작을 시작하는데 ‘권력 남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Abuse of power comes as no surprise)’, ‘모
든 사람의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Everyone’s work is 
equally important)’, ‘돈은 취향을 만든다(Money 
creates taste)’와 같은 40개의 텍스트를 알파벳 순으로 
포스터에 인쇄해 행인의 반응을 이끌었으며, Fig. 6과 같
이 다양한 매체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이어간다. 

Fig. 5. Truisms
      (1977) 

Fig. 6. Protect Me from What I 
Want(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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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에서의 타이포그래피와 개념 미술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 미술의 특징이 타이포그래피를 
매개로 어떻게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지, 유사점과 상이점
은 무엇인지  앞서 제시한 네 가지 형식을 기반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4.1 레디메이드
개념 미술에서 기성품의 채택은 기존의 작품 창작 개

념을 무력화하고 진본성에서 발생하는 아우라(Aura)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인성은 생래적으로 진본성
이 없는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는 레이메이드의 반(反)
미술적 개념이 개념 미술에서 작동하는 방식과는 반대로 
아우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했다[14]. 
반면, 패션은 산업화된 분야이지만 소수를 위한 오트 쿠
튀르(haute couture)를 기반으로 발전했으며 패션 하우
스들이 오랜 시간 구축해온 고유한 정체성이 존재한다. 
하이 패션의 개념 역시 희소성과 독점성에 있다는 점에
서 기존의 미술이 가진 아우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펑크 스타일,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로 대표되는 
반(反)패션(anti-fashion)의 개념은 주류의 유행을 의식
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거대 패션 산업 
구조, 과시적인 소비 태도에 대한 저항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방식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시
도될 수 있다. 반(反)패션적 시도를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개념 미술과 마찬가지로 진
본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타 브랜드의 시
각 전략 차용, 더욱 직접적으로는 타 브랜드 로고의 활용
을 유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패션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협업, 표절 논란, 때로는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기용으로도 이어지며 하이 패션과 
대중 패션(mass fashion)의 경계를 흐리는 결과를 불러
온다. 더불어 패션의 확산 형태가 다양한 하위문화집단으
로부터 주류 패션으로 진행하는 상향전파(trickle-up)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슈프림(Supreme)은 1992년 제임스 제비아(James 
Jebbia)가 스케이트 보드 컬쳐를 표방하며 시작된다. 
Fig. 7의 빨간 박스에 퓨추라(Futura) 볼드로 만들어진 
슈프림 로고는 그 자체로도 개념 미술가 바바라 크루거
(Barbara Kruger)의 작업을 연상시키는데 제비아는 크
루거 작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Fig. 7. Barbara Kruger & Supreme logo  

슈프림은 로고 스티커를 제작해 제품의 소비자층이 다
닐만한 곳에 부착된 포스터에 덧붙이는 홍보 방법을 시
도했는데 켈빈 클라인 포스터에 붙은 슈프림 스티커는 
이내 유명세를 타게 된다. 흑백 톤의 포스터에 부착된 빨
간 직사각형 로고가 주는 강렬한 시각적 인상과 함께 타 
브랜드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슈프림의 태도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홍보되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문제의 포
스터를 활용한 홍보 방식은 켈빈 클라인의 고소로 이어
지지만 몇 년 뒤 두 브랜드는 이 해프닝을 소재로 한 티
셔츠 제품을 출시하며 서로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활용한
다. 

1918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펜디(Fendi)는 2018 
F/W 컬렉션에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의 로고를 연상
시키는 Fig. 8과 같은 펜디 로고 제품을 선보였다. 휠라 
로고 특유의 두껍고 라운드 처리된 글자 형태, 두 가지 
색이 적용된 F를 그대로 가져와 언뜻 보았을 때 펜디가 
아닌 휠라로 읽힐 정도의 유사성을 갖추었다. 펜디의 시
도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이는 브랜드 이미지를 동
시대적이고 흥미롭게 보이는 데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다.

 

Fig. 8. Fila logo, Fendi logo & 2018 F/W

이탈리아 태생이라는 것과 F로 시작하는 브랜드라는 
것 외에 공통점을 찾기 힘든 명품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
드의 만남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Instagram)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라일리
(Reilly)의 패러디 작업에서 시작된다. 라일리는 Fig. 9와 
같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꾸준히 대중문화와 고급문
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뒤섞은 이미지를 발표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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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ulpture”  

Fig. 11. The Ten   

아마존과 아르마니, 트위터와 티파니, 버거킹과 켈빈 클
라인, 서브웨이와 슈프림 등을 들 수 있다. 라일리는 뒤섞
인 로고, 하이 패션 광고의 포맷, 대중적, 정치적 이미지
들을 차용해 가짜 뉴스/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이들 중 일
부는 인터넷 밈(meme)으로 재생산되고 펜디-휠라 콜라
보레이션과 같이 현실화되기도 하면서 온-오프, 가짜-진
짜가 불분명한 이상한 세계를 구축한다. 

Fig. 9. Hey_Reilly’s Instagram

4.2 자료 형식 
개념 미술에서 자료 형식은 기존의 미술이 갖는 물질

성을 버리는 한 방법으로 실제 작업이나 콘셉트 등이 스
케치, 지도, 도표, 사진, 텍스트 등으로 재현된다. 이는 미
술의 재현적, 동어 반복적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기록
을 남기는 행위로 인해 시각적으로 아카이브와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 패션의 경우 디자인 행위, 콘셉트
를 텍스트로 치환하거나 대상 혹은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시각 형식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루이비통(Louis Vuitton) 
남성복의 디렉터이자 오프 
화이트(Off-White)의 창업
자인 버질 아블로가 오프 
화이트의 아이덴티티로 사
용하는 시각 요소는 따옴표, 
산세리프의 볼드한 글자, 
빗금 등으로 대표된다. 아
블로는 Fig. 10과 같이 두

꺼운 헬베티카(Helvetica)로 “조각(Sculptrue)”이라는 
단어를 적은 다양한 버전의 가방을 내놓는다. 창작자 관
점에서는 가방을 ‘조각’으로 명명하는 것 자체가 가방을 
창작하는 행위가 되며 사용자 관점에서는 현실에서 인식
하는 가방과 언어 ‘조각’ 사이의 개념 충돌, 즉 이것이 가
방인지 조각인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아블로의 
또 다른 작업으로 나이키(Nike)의 클래식 모델 10개를 
재해석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더 텐(The Ten)’을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에어 조던, 에어 맥스, 좀 플라와 
같은 운동화를 해체하고 아블로 식의 해석을 덧댄 후 재

구성 하는 방식으로 제안
되었다. 아블로는 나이키 
고유의 디자인에 큰 변화
를 주지 않고 텍스트를 
더하는 방식을 취했다. 
선택한 텍스트는 동어 반
복적, 자기 지시적 성격
이거나 운동화 모델의 역

사와 관계된 것이다. Fig. 11 컨버스 척 테일러 70을 보
면 각각의 발등에 ‘Right’와 ‘Left’, 미드솔에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열을 가했다는 의미인 ‘Vulcanized’, 운동
화 끈에 ‘Shoelace’라는 단어가 헬베티카로 적혀있다. 옆
면에는 컨버스 척 테일러의 역사가 기록되었다. 

유사한 예로 포츠 1961(Ports 1961)은 2017년 쇼에
서 Fig. 12와 같이 의복의 재료가 되는 울, 실크 등의 섬
유함유량과 제조국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이것은 옷에 대
한 충실한 기록이기도 하면서 자료 형식을 시각적으로 
활용한 예로 볼 수 있다. 

Fig. 12. Ports 1961 2018 F/W

4.3 개입 
앞서 살펴본 레디메이드의 예에서도 개입의 성격을 발

견할 수 있으나 시각적 차용(슈프림)이나 타 브랜드의 시
각적 특징을 활용한 콜라보레이션(펜디) 방식과는 달리, 
연관성이 없는 브랜드를 사용해 더욱 강력하게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개입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영국의 액세서리 브랜드 안야 힌드마치(Anya 
Hindmarch)는 컬렉션에 다양한 기업 브랜드를 대표하
는 그래픽을 활용해왔다.  2016년 S/S 콜렉션에서는 존 
루이스(John Lewis) 백화점, 마더케어(Mothercare), 서
점 W. H. Smith, 드럭 스토어 부츠(Boots) 등의 로고와 
홍보 슬로건이 의상과 소품에 적용되었다. 80년대 영국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브랜드의 시각 아이덴티
티가 적용된 쇼 장은 런던의 일상적 공간과 체험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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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일상적 브랜드는 패션의 맥락에 놓임으로써 새롭
게 인식된다.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가 이끄는 베트멍
(Vetements)이 선보인 Fig. 13 국제적인 물류회사 DHL 
로고를 적용한 노란색 티셔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2016년 S/S 제품으로 사실상 DHL의 유니폼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으나 가격은 185파운
드로 책정되었다. 패션 사기극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시
도는 온라인에서 패러디 밈 열풍과 함께 빠르게 품절되
었으며 DHL 회장인 켄 엘런(Ken Allen)이 티셔츠를 입
고 찍은 사진이 GQ 등을 통해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미래 연구소의 트렌드 분석가 알렉산드라 시맨스카
(Aleksandra Szymanska)는 “현재는 럭셔리에 대한 다
른 정의가 존재한다. 바로 주의을 끄는 시각적 진술에 관
한 것이다”[15]라고 말한다.

Fig. 13. Vetements 2016 S/S

바잘리아가 맡고 있는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2017년 F/W 런웨이에서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의 대선 캠페인 로고를 차용한 티셔츠, 
재킷, 스카프가 발표되었다. Fig. 14와 같이 샌더스 캠페
인 로고는 흰색의 버니, 두 줄의 물결과 하단에는 2016
이 들어가 있다. 한편 발렌시아가 로고는 굵은 흰색의 브
랜드 이름 아래 세 개의 물결로 만들어진 밑줄과 그 하단
에 2017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한눈에 샌더스 캠페인을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렌시아가의 정치적 입장
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민주 사회주의자를 표방하
고 있는 급진적인 정치인과 하이 패션의 조우는 의미적
인 충돌을 일으킨다. 

Fig. 14. Balenciaga 2017 F/W

이러한 방식의 개입은 하이 패션의 아우라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며 패션으로서의 옷, 일상 세계에서의 옷의 
차이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4.4 언어  
패션에서 언어의 프로파간다적 활용은 역사가 오래되

었다. 실제 개념 미술가들은 옷을 발언의 매체로 사용해
왔으며 내용은 반전, 반정부, 여성주의 등의 메시지로 다
양하다. 패션에서는 영국의 디자이너 캐서린 햄넷
(Kathearine Hamnett)이 ‘58%가 퍼싱 미사일을 원치 
않는다’라고 씌여진 티셔츠를 입고 마거릿 대처
(Margaret Thatcher)를 만난 것으로 유명하다. 햄넷은 
이후로도 패션을 메시지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매체로 
인지하고 가독성에 중점을 둔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다. 
최근에는 브렉시트 반대(Cancle Brexit) 캠페인을 벌이
고 있다. 

여성주의 이슈도 최근 크게 부각되었는데 2013년 11
월 「엘르(Elle)」 영국판이 페미니즘을 쇄신하겠다는 캠페
인을 시작했고, 광고 에이전시, 페미니즘 단체들과 협력
해 큰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이런 흐름의 영향으로 샤넬
의 2015년 S/S 쇼를 포함해 하이 패션에서 여성주의 메
시지를 전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16]. 2016년 디올
(Dior)의 첫 번째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기용된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Maria Grazia Chiuri)는  Fig. 
15와 같이 2017 S/S 쇼에서 여성주의 소설가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에(Chimamanda Ngozi Adichie)의 책 
제목을 딴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We 
should all be feminist)’ 티셔츠를 발표했으며 다음해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의 에세이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었는가?(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를, 2019년에는 로빈 모건
(Robin Morgan)의 ‘자매애는 강력하다(Sisterhood is 
powerful)’ 슬로건 티셔츠를 발표했다. 

Fig. 15. Dior 2017, 2018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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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외에도 환경 이슈와 패션 산업과 관련해 동
물권에 대한 각성 촉구도 종종 등장한다. 스텔라 매카트
니(Stella McCartney)는 2017 S/S 쇼에서 가죽과 동물
의 털 사용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Fig. 16과 같이 
‘No leather’, ‘No fur’라는 슬로건이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되었는데 함께 사용된 이미지들은 서퍼와 아이스크
림과 같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과 결합되어 언어의 
사용과 함께 개입이 발생하는 예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6. Stella McCartney 2017 S/S 

5. 결론

하위 문화, 스트리트 컬쳐를 대변하는 전위적인 브랜
드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였던 타이포
그래피 표현은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하이 패션에서도 
시각 전략으로 수용되고 있다. 방식적인 면에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로고의 노출 뿐 아니라 연결성이 
희박한 타브랜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활용하기도 하
며 때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사용하면서 브랜드의 독
특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
으로 해석되며 이는 개념미술과의 접점을 가진다고 보았
다. 개념미술의 방법론에 기본을 두고 패션에 활용된 타
이포그래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오브제를 예술의 영역으로 불러들인 레디메이드의 개
념은 패션 디자인에서 타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과 무
형의 가치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패션 하
우스들의 새로운 시도는 전통과 유산을 현대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념 미술의 레디
메이드가 미술의 정의를 묻고 반미술을 표방한 것과 마
찬가지로 패션과 브랜드, 소비주의에 반하는 제스츄어로 
해석할 수 있다. 

패션에서의 자료 형식은 제품과 이를 보조하는 텍스트
로 구성한 경우로 보았다. 패션 아이템에 동어 반복적, 혹

은 모순적 텍스트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제품과 
함께 제시된 단어는 작품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
고 이미지(제품)와의 비연관성으로 인해 유희성을 획득
하기도 한다. 

패션에서의 개입은 레디메이드, 혹은 자료 형식의 예
에서도 발생하지만 맥락적으로 무관한 브랜드의 시각 아
이덴티티를 차용함으로써 복잡한 층위의 의미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로고는 브랜드의 시각적 
차별화를 위한 요소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요
인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비연관성을 활용해 새로운 의미
를 암시하거나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장치로 사용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는 패션에서도 발언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환경, 윤리적 소비, 젠더, 인종 문제와 같
은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에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해 민감
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독성에 주
안점을 둔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념미술의 관점에서 분석한 현재의 패션 디자인을 관
통하는 큰 주제는 안티 패션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미학
적인 것이기보다는 관례적인 패션 양식에 대한 거부, 새
로운 패션 디자인을 모색하고 패션 소비의 방식에 대해 
성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가치
를 표현하는 도구로 타이포그래피가 활용되고 있으며 구
체적으로는 시각 아이덴티티의 요체인 로고의 차용이나 
변용의 형식, 자료 형식과 슬로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
두 일차적으로는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 부차적으
로 조형적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이포그래
피는 패션 디자인에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수단
이자 발언과 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앞
으로 더욱 다양한 표현 방식이 실험되고 확산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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